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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붕산 긴급요청에 “전력지원”
일본대사관, 원자로 냉각용 52톤 요청 … 지경부 재고 부족해도 OK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잇따라 폭발해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원자로

냉각에 필수적인 원자력 발전용 붕산을 긴급 요청했다.

정부는 당장 우리가 쓸 물량 확보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다고 해도 일단 일본에 붕산을 시급히 지원하기로

했다.

3월16일 지식경제부와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간사이 전력이 3월14일 KOTRA를 통해 붕산 52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한 일본대사관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붕산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붕산은 연료봉의 중성자를 잡아내 핵분열을 억제하는 흡수재인 붕소가 포함된 산으로, 일본은 현재 원자로

폭발을 막고자 막대한 양의 붕산을 바닷물에 섞어 원자로에 쏟아 붓고 있어 붕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

한 상황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월15일 일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한국수력

원자력에 “당장 평소 재고량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일본에 시급히 붕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부족분을 채워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급하고, 정부도 이웃나라 일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붕산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며, 일본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견

본 1㎏을 보냈다.

국내 붕산 보유량은 309톤으로 전량 이태리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 지원량을 빼면 6개월분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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